
바이오 매스(Bio mass)섬유와 섬유 재활용(2) 

 

3. 바나나 섬유 

「바나나」섬유와 관련하여, 열대지역 개발도상국의 삼림자원보전과 환

경·경제·교육개선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바나나·그린골드 프로젝

트」가 있어, 기업·대학 등이 공동으로 종이나 직물 만들기에 임하고 있

다. 

조방은, 종래의 플라이어 방식의 조방기로는 실누락이 생겨, 방적사를 만

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슬라이버를 연신해 가연(仮撚)을 하고, 

마무리 공정에서 꼬임을 가하는 장치가 있는 조방기(특허신청 중)를 공동

개발했다<사진 6·7> 

2004년 11월 말에는, 큰 얼룩이 있지만, 0.7g/m 정도의 조방사를 당시 동

경도립산업기술연구소를 통해 타마(多摩)미술대학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바나나 섬유로 부직포를 만들어 보았는데, 케나프(kenaf, 양마)와 같은 모

양의 부직포를 만들 수 있었다. 케나프(kenaf, 양마)는 섬유를 얻기 위해서 

재배해야 한다. 그러나 바나나는 심고 3~6개월 성장하면 열매가 수확되고, 

줄기는 뿌리부터 잘라져 폐기된다. 폐기된 줄기와 잎의 총량은 년간 10억

톤 이상. 그 줄기를 종이, 실, 직물, 부직포, 섬유보드 등으로 재생할 수 있

으면, 방대한 양의 천연자원이 된다. 지구에 이로운 천연환경섬유이다. 

 

4. 섬유 재생용 기계 

섬유 재생용 기계로, 「리사이클러 시리즈」를 개발·판매해 왔다. 범용

기「리사이클러 BH형」(사진 8)에 의해 원가인하와 환경보호가 가능하며, 

동시에 신제품의 개발에도 연결된다. 부직포와 카페트 등의 제조공정으로 



발생된 시트(sheet)의 쓰고 남은 자투리 부분, 절단부산물, 하치품 등은 그

대로 콘베어에 실려 본래의 원료로 되돌아 간다. 이러한 섬유부산물은 종

래에는 소각과 매립으로 처리되었던 일이 많았고, 연소가스 등의 환경문제 

그리고 산업폐기물 처리비의 증대와 관련하여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었다. 

재활용기로 재생가공함으로써 원가가 인하되고 새로운 소재특성 등이 생

겨남으로써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었다(사진 9). 분명 일석

이조이다. 

본 기계는, 표면에 칼날이 붙어있는 직경 50cm의 롤러가 1분간 약 1,000

회전하여, 섬유부산물 등을 당겨 뜯어 풀어 간다. 이 작업을 2회 반복하게 

되면, 회수률은 70%이상으로 높아진다. 

재활용기로 다시 한번 원료로 되돌리는 것으로 원료의 보다 유효한 이용

과 비용 절감, 환경부담의 저하 등을 일거에 실현 할 수 있다. 

 

 

<사진 8> 「리사이클러 BH형」 



 

<사진 9> 처리 샘플 예 

 

 

<사진 10> 「리사이클 브레커 RB형」 

 

 

<사진 11> 「리사이클러 CA형」 



 

<사진 12> 「리사이클러 CV형」 

 

저품질 재생원료용 리사이클러에는「리사이클러 CA형」<사진 11>이 있

다. 또 이번에 새로운 제품으로, 파프(pap) 기본포 등 늘어나는 부직포용 

리사이클러로서「리사이클러 CV형」<사진 12>을 판매 개시하였다. 종래의 

리사이클러에서는 둥글게 말려 잘 개섬할 수 없었던 재생원료도 개섬할 수 

있다. 

(1)「리사이클 브레커 RB형」 

리사이클러의 전처리용 기계로 특수동과 특수형상의 칼날에 의해서 해쇄

력을 높였으므로, 보다 두껍고 단단한 재생원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섬유

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처리능력은 재질, 상품구성, 처리의 조밀도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리사

이클러를 고려하면 시간당 100~200kg이다. 재생하여 원료에 되돌리는 경우

나 토양개량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목적에 맞도록 해쇄의 조밀도를 조정

할 수 있다. 

리사이클러의 전처리공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비개섬이 완벽히 되어, 

다음 공정인 리사이클러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고, 섬유의 절단도 적



어서 완전한 재생원료로 되돌린다. 또한, 가공했을 때 원료에 대한 제품의 

비율과 생산성이 한 단계 향상된다. 

 

(2) 저품질 재생원료용「리사이클러CA형」의 특징 

① 신개발 : 리피트 모션(repeat motion)  

실린더와 워커로 개섬하여, 개섬이 끝난 섬유는 다음 공정으로 보내지고, 

미개섬 재생원료 조각은 스트리퍼(stripper)에 의해 전단계의 개섬롤러로 되

돌려져 개섬을 반복한다. 이 새로운 방식의 개발로 인해 개섬능력이 향상

되었다. 

② 리사이클 가치 상승 

저품질 재생원료 등 기존에는 미개섬 재생원료의 혼입으로 재활용이 불

가능했던 소재가, 당사의 「리사이클러CA형」에 의해, 미개섬 재생원료와 

낙면을 없애 재생원료를 100% 재활용 할 수 있다. 

③ 섬유손상의 최소화로 상품가치 상승 

개섬기구를 달리하여, 실린더와 워커에 의한 개섬 시 섬유손상을 최소화

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④ 소면기에서의 문제점 해소 

기존에는 미개섬 재생원료 조각이 소면기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지만, 미

개섬 재생원료의 혼입을 없애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5. FRP 재활용(폐 FRP 로부터 새 FRP 재생) 

FRP 재활용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사용된 FRP(유리강화 플라스틱)을 녹

여서, 유리섬유를 얻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히타치화학㈜(Hitachi chemical,  

日立化成)에 의해 개발된 상압용해법에 의한 FRP 재활용기술이다. 이 기술



은 매우 놀라웠다. FRP는 사용되지 않게 되면, 폐기되어 매립될 수 밖에 없

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폐 FRP로부터 다시 추출된 유리섬유에 다시 한

번 놀랐다. 

게다가 단섬유 상태로 소면기에 투입하면 끊어져 먼지가 되어, 시트

(sheet)로 연결이 안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아무런 손색없이 유리 시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사진 13>. 

 

 

<사진 13> 폐 FRP로 만든 유리 웹(glass web) 

 

이러한 방치·폐기된 천연섬유의 유효한 활용과 섬유재활용의 움직임이 확

대되어 당사의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쁠 것이다. 


